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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여성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 생성 차이: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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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최근 여성의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가정 내·외 역할들 간 갈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심리적 부담이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여성의 일-가족 다중역

할 갈등 경험을 이해하고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족 역할갈등상황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한 방법으로써 심리적 거리 조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석수준이론

(Construal Level Theory, CLT)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 조절 조건을 적용하여 시나리오 자극을

활용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해

다중역할갈등상황에서 대안 생성의 유창성 및 융통성에서 우세하였다. 또한 대안의 내용 분

석을 통한 경향성 확인에서도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대처가 높고 부적응적 대처 양식의 응

답률은 낮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심리적 거리, 해석수준이론, 대안 생성, 유창성, 융통성, 대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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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와 지식사회의 발달로 인해 현대 여

성은 과거에 비해 교육 및 경제활동에서 많

은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사회 변화

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기

혼여성 근로자들, 즉, ‘워킹맘(working mothers)’

들은 여전히 직업인과 주부, 어머니 역할들

간 충돌과 이로 인한 갈등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 및 자녀양육과 교

육 등, 가정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맡고

있어서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스트레스에서

남성에 비해 보다 취약하다(최윤정, 2011). 국

내 취업률 또한 워킹맘들의 경력단절을 통계

적으로 보여주는 M자형 곡선을 보이며, 고학

력 여성의 경우, M자의 함몰된 지점에서 회복

하지 못하는 L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전기

택, 2011). 이처럼 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족 다

중역할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역할 간 갈등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의 경력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며 심각한 갈등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역경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직무 및 진

로 만족도, 조직에 대한 헌신(commitment), 생

산성 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는 부정적 사건이다(Allen et al., 2000). 즉, 

일-가족 갈등은 성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야할 과제이며, 조직의 입

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Somech & 

Drach-Zahavy, 2007). 그러므로 일-가족 갈등 문

제를 호소하는 여성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일-가족 갈등 스트레스와 적절한 개입

방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Betz,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역할갈등상황

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활성화시키

는 한 방법으로써 심리적 거리조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박성현, 

2007; Shapiro, 1998), 개인은 문제 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객

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

해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문제 상황에 매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음

이 논의되었다(이지영, 2011). 특히 최근의 해

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은 심

리적 거리와 창의적 문제해결과의 관련성이

보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거리 조절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경욱, 2010; 

김재휘 등, 2012; 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Jia, Hirt, & Karpen, 2009; Ledgerwood, 

Trope, & Liberman, 2010; Trope & Liberman, 

2003, 2010). 이에 따라 일-가족 역할갈등이라

는 스트레스가 많은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과

관련하여 유연한 시각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

로서 심리적 거리조절이라는 기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 즉, 연구 상황에

서 제시되는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관찰 지표로 삼고, 제시된 상황에 대

한 심리적 거리 조절 효과를 해석수준이론

(Construal Level Theory, CLT)에서 제시하는 실

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 생성의

유창성(양), 융통성(다양성) 및 대안의 경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다

중역할갈등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

로 활성화되는 비합리적 인지양식에 대한 방

략을 모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찬

가지로 이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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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제 개입 가능한 정보에 대한 경험적

연구 축적(김계원 외, 2011; 김계현, 2000; 김

은하, 2012)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겠다.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여성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독특하게 경험

하는 일과 가족 양립에 대한 주제는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으로 설명된다. 이는 여성의 진

로발달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대표적인 어

려움 중 하나이다.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이란 ‘일과 가

족 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에서 발생하

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서, 개인과 가족

및 일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다양한 역할을 한

정된 자원(시간, 에너지 등)으로 수행함으로써

초래되는 갈등으로 정의한다(Greenhaus et al., 

2001).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여성의 진로발달 과

정에는 일-가족 다중역할이라는 독특한 경험

이 수반되며, 여성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여성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여성

이 소속한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진, 유성경, 2012; 최

윤정, 2010). 최근 일부 연구에서 주목받는 다

중역할 수행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Greenhaus & Power, 2006), 여전히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내재하는 우리사회에서 기혼여

성이 육아 및 가사와 직업생활을 안정되게 병

행하는 데는 많은 장애요소가 산재한다. 이처

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과정 속에

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그만의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즉, 여성 근로자는 직업인 역할에 주

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한 내·외적 자원 소모가 크고, 

역할 중요도 간 충돌을 처리해야만 한다. 이

로 인해 기혼 여성의 진로발달에는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지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은 기혼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중역할갈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자명, 2013). 이에 여

성이 취업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갈등으

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이 무

엇이며, 워킹맘이 실생활에서 행하는 스트레

스 대처전략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겠다. 이는 가족의 적응 및 워킹맘

의 경력몰입, 생산성, 부정적 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화용, 홍아

정 , 2012; Allen et al., 2001; Behnson, 2002).

심리적 거리두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두기가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 Beck 등(1979)은 우울증의 인지치

료에서 역기능적 인지가 활성화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대안적 해석과

정을 통해 개인을 압도하는 신념과 가정에 대

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조망을 확대시킴으

로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망을 가

지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후의 불안장애치료에서는 불안한 환

자에게 보다 넓은 관점, 즉, 상황에 대한 장기

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Beck et al., 

1985). 마찬가지로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REBT)에서 또한 선행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확인된 사실을 탐색하고 명료화하는 것이 상

담 진행 과정 중에 다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설

명한다(박경애, 1997; Elli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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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지에 대한 인지, 즉, 메타인지 또한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검토하는 작업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으며(Brown, 1987; Flavell, 1979),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에서 주장하는 인지적 융합상태에서 기존

의 역기능적 언어적 과정을 해체하는 탈융합

과정 또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유연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Hayes 

& Smith, 2005). ACT는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경험회피를 방지하

기 위한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을 촉

진하기 위해 마음챙김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

신의 생각과 사고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심리

적 유연성을 가르친다(Hayes & Smith, 2005). 

이는 순간순간의 경험에 매몰되어 평가하기보

다는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노력을 의미

한다(Kabat-Zinn, 2003). 인지적 융합이란 특정

한 생각, 감정, 욕구 등과 같은 현상적 자기

경험을 존재 또는 사실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Hayes & Shenk, 2004), 마음챙김

(mindfulness)은 경직된 심리상태에서 생각이 구

성한 세계와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생각을

구별해, 사고의 흐름에 간격을 두고 관찰할

수 있는 탈중심화(Fresco et al., 2007)를 도와

경직된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어 준다고 주장

한다(Hayes & Shenk, 2004). 

  한편 비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마음챙

김이나 명상에서 다루는 알아차림(awareness)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지영, 2011).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 점유되지 않으면서, 융

통성 있게 주의를 기울이고 전환시킬 수 있는

자기초점적 주의 방식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고르게 떠 있는 주의’와 유사하며, 정신분석

과 실존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통찰치료에서

강조하는 자신의 행동, 사고, 느낌을 관찰하고

살피며 숙고하는 ‘psychological mindedness’(Hall, 

1992)와도 일맥상통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조작적

으로 정의하고 그 효과에 대해 탐색하는 다양

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데, 그 중 해

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의 발전

이 주목할 만하다(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Jia, Hirt, & Karpen, 2009; Ledgerwood, 

Trope, & Liberman, 2010; Trope & Liberman, 

2003, 2010). Trope와 Liberman(2010)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해석수준이 달라진다. 즉, 심리적으로 가

까운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데 반해,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되

면, 추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해석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해석은 발산적 사

고의 특성을 보이며, 대상에 대해 보다 다양

한 시각에서 보도록 돕는다. 이러한 해석수준

은 심리적 거리에 따라 조작될 수 있으며, 그

조건으로는 시간, 공간, 가설적 상황, 사회적

거리 등이 있다.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

준의 차이는 창의적 인지 및 문제해결과의 관

련성이 보고된다(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Jia, Hirt, & Karpen, 2009).

  

해석수준이론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에

서는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사회적

(social), 가설적(hypothetical) 거리를 모두 포함한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라는 개념으로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의 차이에 대해

서 설명한다(Trope & Liberman, 2003, 2010). 심

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속하는 일이며, 가까운 장소보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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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먼 장소에서 발생되거나, 자기 자신보

다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 또는 발생가능

성이 낮은 사건 등을 의미한다(Wakslak et al., 

2006; Trope & Liberman, 2010).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가설적 거리가 크면 클수록

상위수준의 해석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

며,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다양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경욱, 2010; 김재휘 등, 2012; 

이자명, 2013; 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Jia, Hirt, & Karpen, 2009; Ledgerwood, 

Trope, & Liberman, 2010; Trope & Liberman, 

2003, 2010).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는 대

상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예측, 행동에도 영

향을 미치는데, 먼 미래 사건에 대한 평가는

상위수준에 근거하여 나타나며, 가까운 미래

사건에 대한 평가는 하위수준에 근거하여 이

루어진다(Ledgerwood, Trope, & Liberman, 2010; 

Trope & Liberman, 2003, 2010). 즉,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 경우, 보다 발산적인 사고를 할 가

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인지적으로 유연한

상태를 뜻하게 된다(Ledgerwood et al., 2010). 

즉,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핵심적이고 본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구조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의 상위수준 표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심

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부적이고 부수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하위수준

표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거

리가 평가나 예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욱, 2010). 

  심리적 거리의 효과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변적인 측면보다는 본질적이고 전체적인 맥

락에서 그 대상이나 사건을 고려하게 된다

(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Liberman & 

Trope, 2008; Trope & Liberman, 2010). 즉, 심리

적 거리가 먼 대상을 표상할 때 사용하게 되

는 상위수준의 해석은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

적이며,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한 정보

로 구성된다. 이는 발산적 사고의 특징으로,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다. 반

대로 하위수준의 해석은 보다 구체적이고, 부

차적이며, 맥락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

한다. Foster 등(2004)은 시간적 거리가 추상적

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간적 거리가 창의성의 조절변인임을 보였으

며, 공간적 거리가 멀 경우, 창의적인 응답이

많아지고, 문제해결 과제를 보다 잘 수행한다

는 연구 또한 증명되었다(Jia, Hirt, & Karpen, 

2009).

  해석수준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를

객관적인 조건으로 조작하기 위한 기준을 제

시한다(Trope & Liberman, 2010). 예를 들어, 시

간적 거리를 조작하는 것은 가까운 시간은 오

늘, 실험시간 직후와 같은 가까운 미래 시점

을, 먼 미래는 6개월이나 1년 후를 조건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공간적 거리의 경우, 피험자

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같이

구체적인 거리 조작이 가능하다. 가설적 거리

는 발생가능성(probability),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과 같은 가설설정

을 통해 조작한다(Wakslak et al., 2006). 사회적

거리의 경우, 유사성(similarity), 사회적 관계상

의 거리 등으로 조작한다(Liviatan, Trope, & 

Liberman, 2008).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객관적

인 거리가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

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주관적 거리

지각이 기존 해석수준이론에서 제안한 객관적

인 거리와도 동일한 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연

구 또한 실시되었다(김경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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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대

안 생성의 유창성(양)은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대

안 생성의 융통성(다양성)은 심리적 거리 조절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대

안의 내용(경향성)은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을 통해 실험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중심으

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조건은 만 25

세 이상에서 30대인 수도권 거주 여성(평균연

령 만 31.7세)으로 현재 수도권에 주거하면서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 미혼의 결혼 적령기 여

성 35명이다. 본 연구는 워킹맘의 다중역할갈

등을 주제로 한 실험연구이지만, 일-가족 양립

을 위해 시간을 쪼개 고군분투하는 워킹맘이

실험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워킹맘에 대해 간접경험과 관심이

많은 결혼적령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

험 연구는 다른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고 실

험자극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인 만큼, 실제

워킹맘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중역할

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두기 효과를 확인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풀타임 근로자로 근무

지에서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을 경험하는 ‘워

킹맘’을 현실에서 만나고 있으며, 결혼적령기

여성으로서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에 대한 고

민을 공유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비교적 여성 차별이 적고 육아휴직

이 제도적으로 잘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

되는 교사 및 공무원을 제외한 직종에서 종사

한다. 주요 근무지는 사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가 다중역할갈등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연구로 소개받고, 40분

내외로 소요되는 1대1 실험에 자발적으로 응

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섭외되었다. 

본 연구는 제시되는 자극 시나리오에 집중하

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해야하는 작업인

만큼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연구에 솔직하

게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모집 및 진행 시, 김은하(2012)의 연

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실험에 참여하는 참

여자에게 실험에 대해 충실히 안내한 후, 실

험 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윤리에 준

하여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험에 참여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

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는 실험에

참여 및 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피험자 35명의

응답이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로는 다중역

할갈등 자극을 위한 시나리오와 다중역할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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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반응에 대한 질문지 및 인지적 유연성

검사가 있다. 시나리오 자극 제시 후, 역할갈

등상황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실험 전

에 피험자의 인지적유연성 수준에 따른 집단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지적 유연성 검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극(시나리오)

  본 연구는 이자명(2013)이 제작한 시나리오

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시나리오는 워킹맘

이 현실적으로 자주 경험하고 공감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을 반영하여 제작

한 것으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석수준이

론(Trope & Liberman, 2010)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두기 자극(시간, 공간, 가설적 상황, 사회

적 거리)을 구성한 후, 다시 한 번 전문가 검

토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연구자극의 변화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

다. (1)의 경우, 시간적 거리 차이를, (2)는 공

간적 거리를 의미한다. 실험 참여자들의 거주

지 및 직장이 수도권임을 감안하여 전문가 논

의를 거쳐 공간적 거리가 먼 장소로 수도권과

비슷한 대도시인 부산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

해 연구 지원자 중 고향이 부산인 경우는 참

여에서 제외하였다. (3)의 경우 가설적 상황

여부, (4)는 독자와의 사회적 거리를 조절한

자극이다.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반응생성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예시와 질문지를 통해 자

유롭게 생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의 진행

은 이자명(2013)의 심리적 거리두기 실험 절차

를 참고하였다. 피험자의 발산적 사고를 촉진

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돕기 위

심리적 거리 가까움 심리적 거리 멈

오늘(1) 도우미 아주

머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않으셨다. 오

늘따라(1) 나는(3) 회

사에서 급한 일이 생

겨 둘째 아이를 하원

시간에 맞춰 데려오

지 못했다.(4)

결국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은 어머님

께서 오셔서 늦게 둘

째를 하원시켜 집에

데리고 계시기로 하

였다. 어머님이 겨우

겨우 어린이집에 7시

에 맞춰서 와보시니

작은 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다들

하원한 후였고, 우리

집 작은애만 덩그러

니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중략) 

오늘 아침 밥 먹은

그릇도 아직 부엌에

쌓여 있는데 큰 아이

가 숙제를 도와달라

고 보챈다. 큰아이

연락장에는 선생님께

서 아이의 숙제를 집

에서 좀 더 신경써달

라고 써놓으셨다.

어느날(1) 부산에 사는(2) 

A씨댁(3) 도우미 아주머

니는 몸이 좋지 않아 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따라(1) A씨는(3) 회사에

서 급한 일이 생겨 둘째

아이를 하원시간에 맞춰

데려오지 못했습니다.(4) 

결국 어린이집에서 연락

을 받은 A씨의 시어머니

께서 오셔서 늦게 A씨

댁 둘째를 하원시켜 집

에 데리고 있기로 하였

습니다. 

어머님이 말씀에 따르면, 

어머님이 겨우겨우 어린

이집에 7시에 맞춰 도착

해 보니 작은 아이의 같

은 반 친구들은 이미 다

들 하원한 후였고, A씨

댁 작은 아이만 덩그러

니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략) 

A씨 가족이 아침에 식사

한 그릇도 아직 부엌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A씨

의 큰 아이가 숙제를 도

와달라고 보채고 있습니

다. 큰아이 연락장에는

선생님께서 아이의 숙제

를 집에서 좀 더 신경써

달라고 써놓으셨습니다.

표 1. 연구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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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다양한 발산적 사고 기법들 중, 브

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였다(김영채, 2007, 

2010). 

  본 실험에서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시나

리오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1분 정도 머무

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제시된 상

황에서 가능한 반응 예시(예. 설거지를 한다)

를 안내한 다음, 그 외에 가능한 대안 반응에

대해 1분 정도 눈을 감고 생각해보도록 한 후, 

생각한 반응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하였다

(‘앞서 제시된 상황에서 A씨는 설거지를 한다

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

입니다. A씨는 제시 지문 속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답해 봅시

다. 반응에는 A씨의 생각, 행동, 정서와 관련

된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전설문(인지적 유연성)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에 실험 참여 집단

간 피험자의 특성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적유연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본 연

구에서 보고자 하는 대안생성과 관련 있는 인

지적 유연성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Dennis

와 Vander Wal(2010)이 개발하고 허심양(2011)

이 번안 및 타당화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

(Cognitive Flexibiliyt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

다. 원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거리 조절을 통해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반응의 차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를 조

절 조건에 따라 조작한 두 가지 시나리오 자

극(심리적 거리가 먼 vs. 심리적 거리가 가까

운)을 제시하고 피험자의 반응 차이를 확인하

였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방식은 실험

에 참가하는 순서에 따라 짝수 차례의 피험자

에게는 심리적으로 가깝게 설정된 자극을, 홀

수 차례의 피험자에게는 멀게끔 조작된 자극

을 제시하는 식이다. 실험은 연구자와 1대 1 

개인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진행시간은 40

분 내외였다. 실험은 김은하(2012)의 연구에서

제안한 실험의 윤리성을 고려한 절차에 따

라 진행되었으며, 피험자는 실험에 대해 오

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사전검사를 수검하고

본 실험에 참가였다. 본 실험 후, 디브리핑

(debriefing) 작업을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는 피험자가 생성한 대안 진술문

을 분류하고 평정하기 위하여 박사 수료 이상

의 상담심리전문가 3인이 평정자로 참여하였

다.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정자

는 연구가설과 실험조건에 대해서는 차폐되었

으며,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타이핑해서 정리

한 진술문 자료를 보고 단위별 대안으로 구분

하고 COPE scales(Carver et al., 1989)의 하위척

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평정자는 대안생성의 유

창성(양), 융통성(다양성) 및 내용(대안의 경향

성)을 평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그룹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피험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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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검사 또한 통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및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생성된 대안 진술문들을 각각의 대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평정자 3인 모두가 합의할 경

우 하나의 대안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평정자 논의를 거쳤다. 다음으로 생성된 대안

의 대처양식을 확인하기 위해 평정자는 피험

자의 응답이 대처양식을 측정하는 COPE scales 

(Carver et al., 1989)의 하위척도 중 어느 항목

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였다. 이 또한 평정자

간 합의과정을 통해 해당항목을 최종 확정하

였다. 평정을 위해 활용된 COPE scales(Carver et 

al., 1989)은 크게 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및 부적응적 대처 세 가지로 나뉜다. 문제 중

심 대처에는 적극적인 대처, 계획, 다른 일은

제쳐두고 중요한 일부터 하기, 자제하기 및

도구적인 이유로 사회적지지 추구하기 등이

있다. 정서 중심 대처는 정서적인 이유로 사

회적지지 추구하기, 긍정적인 재해석과 성장, 

수용, 종교에 귀의하기 및 부인 등을 포함한

다. 부적응적 대처에는 정서 집중 및 분출, 행

동적 철수, 정서적 철수, 약물사용 등이 포함

된다. 평정자는 각각의 대안이 제시된 14가지

대처양식 중 어느 방식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

견을 나눈 후,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논

의하였다. 각각의 대안에 대해 정해진 대처양

식은 대안의 경향성 분석에 활용되었다.

결 과

  본 연구는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보는 것이다. 결과에서 제시되는 집단

명칭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심리적 거리

가 먼(distant) 집단을 ‘원거리’로, 심리적 거리

가 가까운(close) 집단은 ‘근거리’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는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우

선, 본 연구는 심리적 거리에 따른 문제 상황

에 대한 대안생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인만

큼, 사전에 두 집단 간에 사고의 유연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한 후에는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 생성을 분석하였다. 대안 생성의

양은 유창성으로, 대안의 질적 측면은 대안의

다양성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융

통성). 마지막으로 생성된 대안의 내용분석을

통해 대안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사전검사(인지적 유연성)

  보다 정확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사고의

유연성을 확인하는 인지적 유연성 검사를 실

시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전검사 결과, 두 집단 간 인지적 유연성

에 차이는 없는 것은 분석되었다. 즉, A와 B

는 인지적 유연성 측면에서 동질한 집단이다. 

사전에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한 후, 본

연구에서 두 집단의 대안생성의 유창성과 융

통성 및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df t

원거리 18 62.38 6.51
33 1.61

근거리 17 63.52 6.23

* p<.05, ** p<.01, ***p<.001

표 2. 인지적 유연성 집단 차이

※ A-원거리 집단, B-근거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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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생성의 유창성(양)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였을 때 생성되는 대

안의 양적 차이, 즉, 아이디어의 유창성을 확

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제시된 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가 멀게

끔 조작된 집단은 평균 13.75개의 대처전략을

제시한 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조작된

집단은 평균 7개의 대처 전략을 생성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

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의 융통성(다양성)

  심리적 거리를 조절한 그룹 간 대안 생성의

질적 차이를 다양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대안의 다양성은 얼마나

다양한 대안의 유형을 보고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Carver 등(1989)이 개발한 대처 척도에

서 제안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들이 대안을 분

류한 후, 각 피험자 별로 몇 가지 카테고리를

활용했는지 확인하였다.

  심리적으로 먼 집단이 평균 5.43가지 종류

의 대안을 생성하였으며, 이는 심리적으로 가

까운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양

하였다.

대안의 경향성

  집단별 대안의 경향성 확인을 위하여 대안

을 대처 양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에서는 문제 중

심 대처가 전체 대안의 76.36%였으며, 정서중

심 10.18%, 부적응적 대처 양식이 13.45%였다. 

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의 경우, 문

제중심 70.95%, 정서중심 6.10%, 부적응적 대

처 22.97%였다.

  각각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을 실시하였다. 이 때 대안의 경향성 확인을

위하여 각 피험자가 생성하는 아이디어 중에

서 대처양식별 비율을 산출한 후 그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는 대안의 개수를 단순 비교하

기에는 원거리 집단의 절대량이 현저히 많아

서 경향성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힘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집단 인원 총합 평균 표준편차 df t

원거리 18 275 13.75 1.23
33 13.25***

근거리 17 148 7.00 2.12

* p<.05, ** p<.01, ***p<.001

표 3. 대안의 양적 차이

※ A-원거리 집단, B-근거리 집단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df t

원거리 18 5.43 0.97
33 6.21***

근거리 17 3.02 1.03

* p<.05, ** p<.01, ***p<.001

표 4. 대안생성의 다양성

※ A-원거리 집단, B-근거리 집단
집단 문제중심 중서중심 부적응

원거리
210

(76.36)

28

(10.18)

37

(13.45)

근거리
105

(70.95)

9

(6.10)

34

(22.97)

※ A-원거리 집단, B-근거리 집단

표 5. 대안생성의 경향성 ※ 나온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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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실시 결과, 집단

간 차이에 대한 Wilks 람다값은 .796, 유의확

률 .045(p<.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또

한 다변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심리적 거리 조절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정한 결과, 문제중심 대처의 비율에서

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ig., .033), 정서적 대처에서는 유의수준 .05에

서(Sig., .023), 부정적 대처 비율에서는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Sig., .012).

논 의

  본 연구는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여성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 생성

의 차이를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해석수준이론에서 제안한 심리

적 거리 조건에 따라 제작된 시나리오 자극을

두 집단에게 제공하고 가상의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피험자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분석하

였다. 피험자는 시나리오 자극을 받은 후, 갈

등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브

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자유롭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아이디어의 양과 질, 즉, 아이

디어 생성의 유창성과 융통성(다양성)을 상담

심리 전문가가 평정하였으며, 평정 결과를 바

탕으로 통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275개)이

가까운 집단(148개)에 비해 아이디어 생성에서

양적으로 우세하였으며, 이는 대안생성의 유

창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독립집단 t검증을

통한 두 집단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한편 대안생성의 융통성 측면에서

도 심리적 거리가 멀게끔 조작된 집단이 그렇

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다양한 대처양식을 보고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된 대안의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갈등 상황에 대해 심리적으로

먼 집단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조작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적 대처를 많이 하였으며, 심리적

으로 가까운 집단은 부적응적 대처를 보다 자

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

에서 심리적 거리를 달리 하였을 때 대안 생

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확인

시켜 주는 것이다. 즉, 역할갈등 상황에서 심

리적 거리가 멀 때, 대안이 많이 생성되고 다

양한 대안을 생각하게 됨을 의미한다. 선행연

구에서 제시되었듯이 다중역할갈등과 같은 스

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 인지도식과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되며, 문제 상황을 경직되게 보

게 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김현진 외, 2002, 

Beck, 1979), 문제 상황에 대해 때로는 거리를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경직된 조망

을 탈피하는 하나의 방략으로서 심리적 거리

두기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대처양식에 대해 생각하고 관

련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많이 내는 것은 창

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한다(김영채, 2007). 또한

창의성이 역경에 대한 탄력성(resilience)의 보호

요인 중 하나이고 역경에서의 탄력적 회복 과

정과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유사성이 강조

된다는 점에서(김동일 외, 2012)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생성의 유창성과 융통성 확인은 일-

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탄력적 회복

을 기대해 보게 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670 -

  더불어 생성된 대안의 경향성 또한 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

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해 생

성 대안에서 보다 문제 해결 중심적이고 정서

중심적인 반면, 심리적으로 가까운 집단은 부

적응적 대안의 생성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일-

가족 역할갈등 상황에서 대안적 사고의 적응

성 차이로 해석되며, 향후, 비슷한 조건에서

갈등상황에 대한 귀인이나 정서 반응 등의 분

석이 보완된다면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두기는

문제에 대한 조망을 확장시키고, 이로 인한

유연한 사고는 탄력적인 회복을 돕는다.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여성 진로발달

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역할갈등상황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적 거리 조절의 효과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심리적

거리 조절이라는 조작을 통해 역할갈등 상황

에서 대안생성에서 보다 다양하고 융통성 있

는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심리

적 거리조절의 효과 확인은 상담실제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트레스 대처란 문제

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노력이다

(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경험 자체

보다 이에 대한 대처에 따라 문제의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Dubow & Tisak, 1989), 다중역할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상황을 다룰 때, 상담자

는 내담자가 역경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

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전략을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해석수준이론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는 이론이 여성 심리 연구에서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것으

로 사료된다.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

에서 심리적 거리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큼에

도 실제 적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이자명, 2013) 해석수준이론

은 인지적 해석을 조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

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험 패러다임을

적용함으로써 비록 연구의 외적 타당도가 낮

아질 수는 있지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여

오염 효과를 줄이고 심리적 거리 조절의 효과

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여

성 상담에서 상담 개입이 가능한 전략 중 한

가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장 연구에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지

만 다른 변인들의 오염 효과가 실험연구에 비

해 클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 반면

(이정민, 2012), 실험 연구는 이러한 현장 연구

의 단점을 보완하여 관심 변인만의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김은하, 

2012).

  이상의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연구임에도 실제 갈등을 경험하는 ‘워킹

맘’이 아닌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워킹맘’이 처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도 한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고군분투하는 워킹맘이 실험실에 방문하

기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워킹맘’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을 하면서 ‘워킹맘’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있고, 이들의 역할갈등이 근시일 내에

자신의 것이 될 가능성을 가진 결혼적령기 여

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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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다중역할갈등에 대해 간접경험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서 실험자극의 일반화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심리적 거리두

기 효과에 대해서는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반

복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실험 연

구가 다른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고 실험자극

자체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본 연구에

서 심리적 거리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

의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에 대

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실제

기혼 여성의 연구 참여가 기대되는 바이다. 

한편 제한적인 사례수와 수도권 지역에 한정

된 표집 또한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본 연구

는 1대 1 실험을 진행한 만큼 풀타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참여에 어려움이 많아 표집

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갈등 상황에 대한 대

안생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에 대한

인지적 지각, 정서적 경험 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추가된다면, 심리적 거리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제언

을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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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of the Alternative Production in the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Distance: 

Based on the Construal Level Theory

Jamyoung Yi

Myongji University

Increasing of women's external activities makes their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s, which cause 

career discontinuity and psychological burden on wome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omen's experience in the multiple role conflicts and effective coping strategi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studies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tance as a strategy of boosting resilient and flexible 

thinking. For that, Construal Level Theory(CLT) has been applied to the experiment design using 

scenarios as stimulu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was superior 

in fluency and flexibility in producing alternatives. In terms of the coping style tendencies in alternatives, 

the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had a higher response rate for problem-centered coping strategies and 

lower rate for maladaptive coping strategies than the psychologically close group.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psychological distance, Construal Level Theory, alternative production, 

fluency, flexibility, coping style


